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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각 지역의특성을살려

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목표와

동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

장이다

1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

당김영주의원에따르면미래창조과학부

에서 제출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을분석한결과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

가 2014년 9월2016년 8월 지원한 1607

개 업체 가운데 266개 업체에는 설립목

적취지와맞지않는지원이이뤄졌다

현대자동차가 맡은 광주창조경제혁신

센터는 목적 외 업종에 자금을 지원하다

지적됐다 광주혁신센터는롯데리아 무

알코올 음료막걸리 생산업체 미용실

등에도자금을지원한것으로파악됐다

미래자동차산업기반조성과이를토

대로 지역경제 고도화를 이루고 고용 증

대에 힘써 파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

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목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

어간것이다

또두산의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나

노융합해양플랜트기계설비중공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세워졌

지만 멸치발효콩매실 음료건강식품

등 9개업체의판로를지원했다

한화의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지원한

69개 업체 중에는 단 2곳만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태양광산업과연관이있었다 나

머지는젓갈한과 소금 호박즙등을한화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을 지원하거나 상

품표지디자인에자금을집행했다

삼성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첨단

소재IT 부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설

립됐지만 결혼식 전문업체에 자금을 지

원했으며 롯데의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는 대전부여안동에 있는 닭고기밤

견과류업체를지원했다

SK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년간

3업체를지원하는데그쳤지만 세종U시

티구축주요기업창출이라는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은 1곳뿐이고 나머지 2곳

은자동차부품과칫솔모제작업체였다

한편 GS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취지에맞게농수산물관련업체 52

곳 석유화학 관련 업체 14곳 등 모두 71

개업체에지원했다

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목

적과전혀맞지도않는곳에지원하고그

걸 실적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고있다며

17개 대기업을유치해알아듣기도어려

운말로거창하게홍보만한속빈강정과

같은사업이었다고비판했다

이와관련미래부관계자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하는 사업은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존 중소기업을 지

원하는것도있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을1년이상체납한개인과법인명단이17

일 공개됐다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을 공

개했지만올해부터는법령개정으로 1000

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양 지역 모두 대상

자가늘었다

광주지역 체납 총액은 56억6000만원으

로 개인 178명 법인 67개였다 이 가운데

개인체납액이 73%인41억원을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원 평균 체납액은

2300만원에이른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60대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 업종별로는 건설건

축업 12개(3억9900만원) 제조업 10개(1억

9000만원) 도소매업 8개(1억6100만원)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

만원3000만원이 213명(개) 39억8200만

원으로 가장많았고 5000만원1억원사

이체납자도 10명(개)에달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4년 114명(101억3600만원) 지

난해 44명(43억8200만원)보다늘었다

전남지역 체납 총액은 308억원으로 개

인 361명(163억원) 법인 207개(145억원)

였다 시군별로는 여수 81명(34억원) 목

포 74명(59억원) 순천 70명(59억원) 등의

순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이었

던 지난해에는 60명(46억원)에 불과했으

나 올해는범위가확대돼숫자가늘었다

업종별로는건설업 74억원(131명) 도소매

업 68억원(125명) 제조업 52억원(97명)등

이대부분을차지했다

308억원(568명) 가운데 80%에 이르는

244억원(304명)은 결손처리된 상태로 관

리중이다 체납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부

도폐업등으로재산이없는경우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1000만원 이

상 체납이면 국세 체납액은 10억원이 넘

는다는 의미라며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받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전남도지방세체납자19명은명단공개예

정을통보받고 5억원을납부하기도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고액지방세체납

539명274개 법인364억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자동차 산업기반조성한다더니

수능D30 엄마의 기도

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을한달앞둔 17일 광주시서구무각사대웅전에서한학부모가자녀의고득점을간절하게기원하고있다

관련기사 1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롯데리아막걸리업체

미용실에도자금지원 광주 충장로가 깔끔해진다 그동안 충

장로 곳곳에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시민

들의통행에불편을줬던박스형전력기기

가사라지기때문이다

광주시는 17일오전한국전력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한전과 지역공헌형배전스

테이션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윤

장현 광주시장과 조환익 한전 사장 충장

로상가번영회장등이참석했다

배전스테이션은도심곳곳에흩어져있

는 각종 전기설비를 한 장소에 모아 전력

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차세대전력배전

시스템이다

한전은이날협약에따라이달부터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충장로 1가와 4가에 건물을 신축해 차세

대 지역공헌형 배전스테이션 2개소를 설

치하게된다

광주시는 배전스테이션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협조한다 새롭게

설치될 배전스테이션에는 다수의 전력기

기를 건물 내 또는 지하에 집적하고 전기

차 충전소와문화휴식공간 에너지신사업

홍보관등이설치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개인 법인 체납액

광주 178명 67개 56억원

전남 361명 207개 308억원

지방세1000만원이상체납자19명 공개앞두고 5억 납부

충장로박스형전력기철거걷기편해진다

광주시한전 업무협약

說說끓는안철수반기문연대설3면

부풀려진특성화고취업률 6면

상금 1억 제 1회K콩쿠르 18면

국회제출현황자료분석


